한국 차와 디저트의 아름다움 느껴보세요…
신세계百, 디저트살롱서 특별 차회·미식회 개최
- 본점 디저트살롱에서 한국 차와 재철 식재료 기반 다과회 프로그램 선봬
- 차회는 월 8회, 미식회는 분기별 진행··· 차와 미식 어우러지는 경험 선사
- 신세계 한식연구소 셰프와 티 전문가 협업으로 입체적인 프로그램 완성
 
신세계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하우스오브신세계 디저트살롱에서 한국 차와 재철 식재료를 기반으로 한 차회(茶會)와 미식회를 새롭게 선보인다.
 
하우스오브신세계 디저트살롱은 신세계백화점의 한식연구소에서 한국의 자연과 계절, 식문화 유산을 현대적인 디저트로 풀어내는 우리차와 병과 전문점으로 본점 ‘더 헤리티지’ 5층에 자리잡고 있다.
 
이번에 하우스오브신세계 디저트살롱에서 선보이는 차회와 미식회는 한식연구소 소속의 셰프와 티 스페셜리스트들의 협업으로 탄생했으며, 한국차와 봄철 식재료를 기반으로 한 음식, 떡, 한과 등을 함께 구성해 차와 미식이 어우러지는 입체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먼저 차회는 제철 꽃차와 녹차 등 5가지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와 어우러지는 5가지의 병과가 함께 제공된다.
 
봄과 제주를 테마로 선보이는 4월의 미식회는 블렌딩 차를 시작으로 녹차, 대용차 등 6가지 차와 재철 식재료를 이용한 한식 아뮤즈, 일품 요리를 페어링한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에는 제철 과일로 만든 디저트가 제공된다.
 
차회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개최되고, 4월의 미식회는 24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에 열린다. 네이버와 캐치테이블을 통해 예약할 수 있고 금액은 차회 5만원, 미식회 10만원이다
 
하우스오브신세계 디저트살롱은 그간 한식의 미학을 담은 메뉴를 지속적으로 선보여왔다.
 
신세계백화점 한희정 한식연구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차와 음식의 조화 및 한국 고유의 미감을 함께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전통 식문화를 국내·외 고객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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